


선생님과 학부모님께

 � 「인천읽기그림책」은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그림책입니다. 

  �이 책에서는 글을 읽는 즐거움과 함께 그림을 찾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초대장의 그림들이 

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으며 읽어 보세요. 

  「인천읽기그림책」을 통해 인천과 친해지고 한글을 읽고 쓰는 데 자신감이 쑥쑥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.



나비의 초대장을 받았어요.

‘인천나비공원’에 놀러 오래요.

지도를 보며 출발!

우리 집에 놀러 와. 

인천나비공원 들꽃동산에서 기다릴게.

초 대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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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자연교육센터에 들렀어요.

살아있는 곤충들이 있어요.

뿔이 있는 장수풍뎅이가 마음에 들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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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 손을 깨끗하게 해 줄래?”

닥터피쉬들이 내 손에 달라붙어요.

손가락이 간질간질 간지러워요.



나비생태관에 들어가 보아요.

둥근 모양이 꼭 우주선 같아요.

안에는 나비들이 가득해요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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앗, 나비가 내 손 위에 앉았어요!

날개의 무늬가 참 예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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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벌레가 나뭇잎을 먹느라 바빠요.

애벌레는 언제 번데기가 될까요?

6



건너편에는 토끼장이 있어요.

“토끼야, 간식 먹어.”

토끼가 당근을 맛있게 먹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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땡땡땡! 

소리 동산에서 신기한 소리들이 들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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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대를 치며 소리 터널을 지나가 보아요. 

커다란 실로폰도 두드려 보아요.

막대가 짧아지면 더 높은 소리가 나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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쨍그랑
쨍그랑

딩동댕동



습지원을 걸어요.

연못에 물고기들이 있어요. 

소금쟁이도 물 위를 둥둥 떠다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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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디어 들꽃동산에 도착했어요.

“다음에 또 놀러 올게!”

나비와 함께 기념 사진도 찍었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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찰칵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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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일찍 일어났구나. 

우리 오늘 인천나비공원에 놀러 갈까?”

“엄마, 저는 어젯밤에 벌써 다녀왔는걸요!”

응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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